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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생일 (The Birthday  c.1915)

마르크 샤갈 (Marc Chagall 1887-1985)

(목판지에 유채 31.7 inch x 39.2 inch 뉴욕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)

그녀의 침묵은 나의 것, 그녀의 눈동자도. 그녀는 나

의 유년 시절, 현재, 미래, 그 모든 것을 아는 듯하다. 

나를 꿰뚫어 보는 듯하다. 나는 그녀를 처음 봤지만 

그녀는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

다. 나는 바로 그녀가 내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. 그녀

의 창백한 피부, 그녀의 눈동자. 얼마나 크고 둥글고 

검은가! 나의 눈동자이다, 나의 영혼.....”

마르크 샤갈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의 첫사랑이

자 아내였던 벨라에 대해 이렇게 썼다. 지금의 벨라

루스인 옛 러시아의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난 샤갈은 

스물두 살 때 열여섯 살 벨라 로젠펠트를 보고 첫눈

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. 농가 출신인 샤갈과 달리 벨

라는 부유한 보석상의 딸이었다. 최고의 교육을 받았

으며 샤갈과 만났을 무렵에는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 

중이었다. 벨라의 부모는 두 사람의 교제를 맹렬히 반

대했지만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. 

샤갈은 1910년에 페테스부르그에서 조그만 개인전

을 열게 된다. 이 전시회에서 막심 바이나베르라는 보

석 상인을 만났다. 바이나베르는 샤갈의 재능에 크게 

감동 받아 그의 프랑스 유학을 후원하게 된다. 가난

한 화가 지망생이었던 샤갈은 본격적인 그림공부를 

위해 유럽으로 떠난다. 물론 벨라와 함께.  

‘생일’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는 샤갈 자신과 그의 

약혼녀 벨라가 나온다. 벨라의 생일날 아침, 샤갈은 

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그녀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

갔을 것이다. 갑자가 꽃다발을 받은 벨라는 깜짝 놀

란다. 커다란 검은 눈동자가 더 커졌다. 샤갈은 고개

를 돌려 그녀에게 키스한다. 뒤에서 키스하려는 장면

을 포착한 것이리라. 그런데 이 때쯤 이미 그의 몸은 

공중에 떠 있다. 꽃을 들고 키스를 받는 벨라의 발도 

공중에 뜨기 시작한다. 빨간 카펫이 깔린 침실의 아

기자기한 디테일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행복한 마

음을 반영하듯 화사하고 사랑스럽다. 

사랑의 기쁨과 황홀함을 이렇게 잘 표현한 그림이 

또 있을까? 무채색인 검은색마저 그림을 돋보이게 하

는 이 따뜻한 그림을 보고 미소 짓지 않을 사람이 어

디 있을까? 

벨라는 32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로도 97

세까지 장수한‘색채의 마술사’샤갈은 그의 자서전

에 또 이렇게 썼다.“내게 가장 중요한 색깔은 사랑의 

색깔이다.”

《김동백》  

  ■ 신 간

평생을 간호학자로서, 교육자로서 살아온 

성취의 여정, 사랑했던 제자들과의 이야기, 

가족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며 아쉬움과 

미안함이 앞서는 사랑하는 가족 이야기가 진

실하게 담겨 있다.

성공한 이야기 아닌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

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다. 일과 미래, 그

리고 리더, 스스로 개척해가는 내일이 고스

란히 전해진다. 간호계 그리고 간호학의 미

래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설계를 하는 모

습에서 성공보다는 성취가 더 보람 있는 일

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 (인터넷교보

문고의‘책소개’중에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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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취가 성공보다 
행복했다


